
朱升漢 醫學思想、의 背景에 관한 冊究
-『格致餘論』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敎室

金基都·朴짧局 

A research on the background of 
ZhuDanXi(朱升漢) 's medical theory 

-Based on 『GeZhiYuLun(格致餘論)』-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of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Kook 

University. 

Kim KiUk ·Park HyunKook 

Zhu Dan Xi’s name is 깐lenHeng(震亨) and was also c떠led by the title of YanXiu(彦修). Early in 

his life, he S때rted to study JuZiYe(學子業), and went on to study DaoDe징ngl\1ingXue(道德性命學) 

under the teachings of XueQian(許讓), who as one of fourth generation disciple of ZhuZi(朱子) was 

t얹C삐ng in BaHuaShan(八華山)‘ His well known literary works are 『JuFangF.뻐ui(局方發揮)』, 

따깜liYi바때l.!J, 『S벼ng뻐nBianYi(傷寒辦疑)』, 『Ben〔겉oYanYilluYi(本草짜數볍遺)』, 미V빠\eJingYaoXi띠꾀1 

(外科精要新論)』.

Zhu Dan Xi learnt the studies of Liu(劉), Zhang(張), Li(李) from Iρu간liTi(羅知뼈) and adopted the 

advantages and abolished disadvantages from it. 까le southern district being low and damp, which 

also leads to a geographical condition 때th a lot of ShiReXiangHuo(펄熱相火) disease and with the 

social background of people e잉lausting their QingYu(·t좁欲) and damaging QiXie(氣血), he came out 

with the the야y of ‘YangYouYuYinBuZu(陽有餘陰不足)’, ‘XiangHuo(相火) and became a well 

renowned expeπ in diagnosis and treatment of QiXieTan Y바fuo(氣血짧數火). 

As a result, the writer has performed a research based on Liu’s works and related theories, 

GuWuZhiZhi theory, the understanding of T외JiZhiLi(太極之理), the inner meaning of Yin Yang and 

YouYuBuZu(redundancy and-deficit), YinYangDongJingGuan, physiology and pathology, the medical 

reason of lust damaging QingYuYangYin 뻐d YangSheng(養生)(preservation of health), which are the 

main medical theory of ZhuDanXi, comments of later generations and is reporting the outcome. 

Key Word : ZhuDanXi, 'YangYouYuYinBuZuLun’, ‘XiangHuoLun’, LiuS비iao Y angSheng. 

I . 繹 論

* 交f즙줍名- ; 金짧ll, 東댐大學校 햄醫H大웰 原典醫史學敎
室, (54) η0 웠4 kkw@dong뼈.ac.kr 

주단계(1282∼ 1358)의 이름은 震亨이고 자는 

彦修이다. 대대로 義烏 升漢에서 살았기 때문에 

후인들이 朱}규漢라 칭하였다. 그는 일찍이 題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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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을 공부하였으며 許讓이 朱子의 四傳弟子로 八

華山에서 가르친다는 소문을 듣고 스승으로 모시 

고 도덕 성명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였다. 대표 

적인 저작으로는 『局方發揮』, 『格致餘論』, 『傷寒

辦疑』, 『本草짜義補遺』, 『外科精要新論』(『外科精

要發揮』로 되어 있기도 하다) 등을 편찬하였다!)_ 

『四庫全書醫家類·格致餘論』에서는 “震亨은 元

나라 의가인 劉守휩의 학설을 공부하다가 ‘陽易

動 陰易騎’에서 크게 깨우친바 있어 ‘滋陰降火’를 

중히 여기고 ‘陽常有餘, 陰常不足論’을 창안하게 

되었다‘ 이 학설은 그 후 明代 의가인 張介寶 등 

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震亨의 의도는 ‘補益

滋陰’하는데 있으므로 항상 강조하기블 흉t食과 

色했을 경계로 삼았고 주로 補陰시키는 여러 가 

지 方을 창안하게 되어 많은 효과를 거두게 되었 

다”2)고 평가하였다. 

朱판演는 劉張李의 학문을 羅知’閒에게 전수 

받아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렸으며3), 게다 

가 강남이 지대가 낮고 습하여 演熱相火의 병이 

매우 많은 지리적인 특성과 사람들이 대부분 정 

욕을 과다하게 소진하여 기혈을 손상시키는 사회 

적인 풍조가 배경이 되어 ‘陽有餘陰不足’, ‘相火’

등의 이론을 제시하였으며4l, 또한 雜病에 있어서 

氣血껏數火의 변증논치 방면에 독보적인 조예를 

갖추어 일대의 대가가 되었다5l. 

1) 朴생局 외2A譯 • 『中댐꾀댈tH띠史』, -111社, 2003, p. 

662. 
2) 江標 輯 • 『四庫全펀總텀·子원‘짧강~ll』 『格:!'):餘論』 냐1 
華밤局, 1964, p. 871. “得劉守쥔之댐, 其說짧陽易빼, 陰
易힘, }웹1R滋P효降火 創웰陽常有餘, F응常不足之論, 張介
줬等J'x之不펴餘力, 然낌亨意主뼈益, 故품품以歐fte欲E 
i:&. 所立빼rt諸::JL, 亦多奇效.”

3) 판}윗의 의학이론은 위로는 짧IJ河問을 계승하고 李束펴, 
張子和릎 참고하고, 『內댐』에 바탕을 두었으며, 당시 성 
행한 「同方』 의학에 대향하였는데, 동시대 宋깨의 『石表
쩌f』, 했良의 'fti찢최f명J, 후세 『明史』, 『四띠Z-3':라』에서 
모두 이러한 점을 재삼 강조하였다 

4) 판찮는 의료실천에서 『和쩍j局方』의 폐해를 삼각하게 처l 
험하고 三家의 새로운 이론을 받아등여 자신의 의학사 
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四庫全띈將目提횟』에서 
“m젓之學與한和局方之爭”을 “협之門戶分f金元”하는 지 
표로 삼아 “盛行f宋元之댐J. 至震亨「局方發揮』出而F향퓨 
始一變也”의 결과릎 낳게되었다 

5) 劉祖며 외1人 ‘ 『中댐歷代名뽑名述』, 中댐古箱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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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적 토대 위에 의학사상을 구축한 단계의 

醫哲學思想과 단계학파의 학문을 후대에 재해석 

함으로써 의학이론을 풍부하게 하였으며, 대표적 

으로 明淸시기 溫病學派, 溫補學派 등은 모두 단 

계의 학술적인 영향을 직접 받았다·-

최큰 中國의 劉時覺은 “그의 주요 학술적인 관 

접인 ‘陽有餘陰不足論’, ‘相火論’은 劉, 張, 李 제가 

의 학설에 기초하고 ‘또한 다시 太極之理를 창조’ 

하고 ‘『內經』의 이론에 관통하여 그 지향하는 바 

를 탐색하여’ 형성된 것이다. 모든 논술 과정에서 

단계는 l!EA의 마음으로 임하였다”7)고 하였다 

따라서 논자는 劉의 연구 및 관련된 연구를 

바탕8)으로 하여, 주단계 의학사상의 축을 이루고 

있는 格物致知의 의학이론, 太極之理에 관한 인 

식, 陰陽의 함의와 유여부족, 陰陽動靜觀과 생리 

병리, 情欲傷陰의 醫理와 양생, 후세의 평론 등의 

방변에 따라 연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格物致知의 의학이론 

‘格物致知’의 인식론은 朱熹 理學의 중심이 되 

는 내용의 하나이다. ‘格物’이란 무엇인가? ‘形而

下의 器가 궁극적으로 形而上의 道理를 얻는 것 

이다’9). ‘致知란 무엇인가?’ 즉 ‘나의 지식을 미루 

어 그 아는 바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하자 

면, 즉 形而下인 사물의 관찰을 통하여 形而上의 

天理를 인식하는 즉 사물에서 理를 발견하는 것 

2:l02, pp. 닮8 541. 
6) 冷方南 외 IA : 『f겁1‘양효P효的朱규i윗』, 中國f'↓꽃技術出版 
社 1988, pp. 62-72. 『中國歷代名醫名述』 ; 前해쁨, pp 

529-잃O 

7) 쩔lj時짧 • 『朱까深 “參以太極之理”的是非得失』 협j섭與哲 
l떤, 1983; (5):‘ 15 

8) 葉川 외IA ‘ r金元四大협펀家名著集成』, 다1떠中醫짧出 
版社 1995. 章i현如 ; 『朱까深쩔術考論』, 中떠中뽑藥出版 
社, 1994‘ 劉祖며 主編 ‘ r中댐歷↑t名醫名述』, 中댐古箱 
出版此 2002. 李永源 • 『까;판}윗의 生많와 짧웰思想、에 關
한 빠究』, 大田大學校 大學院, 1991. 딴日武 외 lA譯 ; 
Wfti찢뿔It』, 서울대학교출판부, 때}〕 

9) 짧靖德 編 • 『朱子語생大全』 卷六十二 『中庸』, 中華뿜局, 
1994, p.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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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적은 것에서 많은 것에 미루어 지식을 확 

충하는 것이다10), 許議은 朱熹의 이러한 학설을 

계승 발전시켜 心의 인식작용을 더욱 강조하여 

“格物之理, 所以推知我心知. 用力之久, 一딛짧然實 

通,是言格物本是途-去罷究,格來格去,忽然貴通

• 事雖萬珠, 理只是-, 曉理只在此事如此, 便

曉理之在彼事亦如此. 到此須有밟會貴通脫然無짧 

.”11)이라 하였다. 일단 관통하면 朱熹가 말한 “物

之表養精租無不到, 而좀民之全體大用無不明”하는 

경지에 이른다. 말하자면 理學의 ‘格物致知’는 소 

박한 反映論의 색채를 띠고 있다. 

ft逢는 “의학은 유학에 있어서 격불치지의 일 

환이다[醫者, f좁家格物致知之-事]”12)라는 목적으 

로 의학음 연구하였는데, 의학연구를 통하여 ‘心

知’를 추진하고 자신의 ‘認知’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는 “上以標君親之病, 下以救

食購之ffi”13)하는 설용적인 목적과 다르고, “不寫

良相, gn馬良醫”14)라는 자아의 가치 실현에 중심 

을 둔 동기와도 다르며, 더군다나 ‘倫述手醫’하는 

隱適의 풍조와도 다르다. 이 때문에 }관演는 실천 

을 더욱 중시하여 구체적인 ‘物’에서 규율을 찾아 

‘知’와 ‘道’를 직접 체득하는 엄격한 이론적인 태 

도를 갖춰 연구의 출발점을 보다 높이 두었다. 

朱熹의 理學은 엄정하고 완비된 이론형태를 

하고 았다. 朱熹는 周敎願의 『太極圖說』을 개조 

하여 ‘太極理也’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고 우 

주의 본체를 理의 구조이론으로 전개시켰다. 그 

는 二程이 理를 최고의 범주로 삼은 理本論 철학 

을 발휘시켜 理를 우주만물의 최종적인 본원으로 

보았다. 張載의 氣學 이론을 개조하여 최초로 理

10) 前抱書 ‘ 『月深醫集』, p. 5. “온전한 지식에 다다름은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으니, 실제적인 사물을 통하 
여 궁극한 다음에 지식에 이른다(『大學』 致知在格物, 物
格而後知至)‘”

11) 許議 ; r讀四書遊說·大f셜』 中華뽑局 l없5, 泰志勇 『中

댐元代思想史』, 注5 참조 
12) 嚴世쪽 외22A: 『中댐醫籍通考·fti찢,c,、法』, J:.퍼中醫藥 

出版社, 19.Xl. “程힘子티 - -

13) 朱佑武 校注 • 『宋本傷寒論校j主』 『꿇f며景原序』, 湖南科
學技術出版社 1982, p. 2 

14) 前招뽑 『中國f팩3技術史』, p. 555. 

朱}광演 醫學思想의 背景에 관한 鼎究

氣의 관계를 계통적으로 논하였고, 程願와 張載

의 ‘心性’사상과 ‘格物致知’학설을 완비시켜 엄정 

한 인식론과 수양론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것 모 

두 단계의 의학실천과 의학이론연구에서 충분히 

구현되었다. 

2. 太極之理에 관한 인식 

1) 理學의 太極之理

주단계가 참조한 ‘太極之理’는 周敎願의 『太極

圖說』 15)에서 기원하였는데, 그 원문은 “無極而太

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動-靜,互寫其根,分陰分陽, 兩懷立휠. 陽交陰

合, 而生水火木金土,五氣順布, 四時行馬 五行一

陰陽也, 陰陽-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

各-其性. 無極之률, 二五之精, 妙、合而癡, 乾道成

男,坤道成女,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化而變

化無第馬.堆A也得其秀而最靈,形많生옷,神發知 

휠, 五性感、物而善惡分, 萬事出휠. 聖A定之以中iE

仁義而主靜, 立A極뀔. 故聖A與天地合其德”으로 

되어 었다. 

이는 『周易·緊蘇』에서 “易有太極, 太極生兩懷,

兩康生四象, 四象生八화”16)라 한 것과 老子에서 

“道生-, -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萬物負陰而抱

陽, 때氣以烏和”17)라 한 것을 기초하여 우주가 탄 

생하고 발전한 과정인 세계의 생성 모텔을 계통적 

으로 설명한 것이다. 太極은 만물의 본원으로 그 

성상은 無形, 無象하여 말로써 설명할 수 없다 

주희는 주돈이의 『태극도설』을 개조하여 ‘太極

理也’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출하고 ‘理’를 우주의 

본체이고 궁극적인 본원으로 삼아 ‘理’를 철학체 

계에서 최고의 범주로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개시킨 ‘理’의 구조적인 이론은 그의 모든 사상 

체계를 구축하였다. 주회는 “無極而太極”은 “無形

而有理”18)하고, “以有無寫-”19)이라 하였다. “太

15) 周앉폐 ; r大極圖說』『며곰Fil챔要·子없』第168冊. 朱쫓 ; 『
↑뽀理精義』 "ft~, 上海中華書局, 1981. pp. l • 9 

16) 成百曉 譯 • 『周易f훨義』 下卷 『했함上↑형』, f형統文{tlitf 
究會, 1988, p. 560. 

17) 陳鼓應 좋 ; 『老子註譯及評介』, 中華좁局, 1987, p. 232. 
18) 前펴書 ‘ 『朱子語類大全』 卷九十며, p‘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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極, 實理也”20)라 지적한 ‘理’는 천지만물의 큰본적 

인 발원이 되어 “宇富之間, 一理而已, 天得之而寫

天, 地得之而鳥地”2ll, “未有天地之先, 畢竟也只是

理,有此理便有此天地,若無此理便無此天地,無A

無物, 都無該載J. 有理便有氣, 流行發育萬物”잉)하 

고 “太極生陰陽, 理生氣也”라 하였다. ‘理’는 또한 

‘氣’를 통하여 구체적인 만사, 만물을 탄생시켜 

“陰陽是氣, 五行是質, 有這質所以做得物事出來. 五

行雖是質, 他又有五行之氣, 做這物事有得”23)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無極-太極-陰陽-五行-萬物”로 

되는 주돈이의 太極圖式이 주회에 의해 “理 氣

-萬物”의 圖式으로 치환되었다 이 때문에 “理

在氣上”하여 일체 만물을 능가하는 위에 자리하 

고 천지만불과 그 운동을 주재하는 최고의 범주 

가 되었다. “太極理也, 動靜氣也, 氣行則理亦行”24)

라하였다 

‘理’란 무엇인가? 陰陽五行이 변화하는 ‘理’를 

가리키는 것 이외에 주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封建倫理道德의 鋼常原則이었다. 이에 관하 

여 주희는 “理便是仁義禮智”앙), “蓋天下有萬世不

易之常理 ------ 如君君, Ea Ea, 父父, 子子, 此常理

也”않)라 하였다. 

이와 같이 주회는 『태극도셜』을 통하여 그의 

철학사상의 최고 범주인 ‘理’를 논증하였고, 또한 

봉건 윤리도덕관념인 ‘태극’이 세계의 본원이고 

모든 객관적인 사물을 주재한다고 하였다 

2) 太極之理의 개조 

주단계는 ‘太極之理’를 참조하여 醫理를 설명 

19) 朱熹 • 『太極圖說注』『四llfi備要·子部』, 쩌168illt. 前招품 

; 『性理精義』 『太極댐說i王』 흉→-, p. l ‘ 

2이 前招뽑 • 『↑'!::£뺨1융義』 『太極圖兌ii.』, p, 3. 
21) 朱熹 • 『朱子大全』 『讀大紀』 卷七十『四없備要·子홉「j』第 

164 冊, 上海中華띔局, 1936. p. 5. 
22) 前펴書 ‘ 『朱子5합g大全』 흉一 『理氣上·太뼈天:tlfu, p, 

23) 上指書 ‘ 卷→ 『理氣上·太極天地』, p, 23. 
24) 前챔밥 ; 『朱子語lll.1 『太極圖』 卷九十四, p. 1376. 
2fi) t챔書 - 『太極圖』 참九十四, p. 1378‘ 

26) 土指랍 :11;五十八 『伯핏目不視많色章』 p.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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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있어서 llIA의 마음으로 개조하였다. 주씨 

는 r相火論』에서 太極之理로 君, 相火의 생성과 

성질에 대해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各-其性, 而火有二

”긴)라 해석하였다 ‘氣’를 언급하고 ‘理’를 

언급하지 않은 것과 같이 단계는 ‘無極’을 버리고 

‘태극’을 언급하여 질질적으로 ‘無極而太極’, ‘無形

而有理’를 부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주회가 태 

극 아래에 정의한 것을 내버리고 언급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升演는 朱熹가 ‘理’가 우주만물의 

궁극적인 본원이 되는 가장 중심이고 가장 관건 

이 된다고 한 내용을 회피하여 자신의 학설이 유 

섬주의적인 것을 면하게 한 것은 단계의 고명한 

점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太極動而生陽, 靜而生陰”은 주단계가 강조한 

太極의 ‘動靜’ 운동상태로 여기에서 음양을 끄집 

어내었다. 朱熹는 “動靜, 氣也”, “氣之所以能動靜,

理寫之主宰也’댔라 하였다. ‘理’의 주도작용을 강 

조하였지만 ‘動靜’ 운동이 바로 물질적인 ‘氣’의 

운동임을 부인하지 못하였다. 단계는 動靜을 부 

각시켜 주희 理學의 합리적인 內核을 흡수하고 

유학을 원용하여 의학에 집어넣은 것은 醫理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주돈이가 말한 태극운동은 그 정도를 강조한 

것이다. ‘極’은 ‘極’에 도달해야 비로소 주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대립적인 운동상태로 전화하여 

‘動-靜-動’이 교체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과정으 

로 보았다, 단계는 인체 생리에 대한 그의 인식 

에서 출발하여 『태극도설』에 대해 “動極而靜”,

“靜極復動”으로 개조하였다. 이와 같이 태극운동 

은 동정이 병존하고 또한 한도가 있는 국면이 되 

었고, 또한 싸이클적으로 교체하여 출현하는 과 

정이 아니라 하였다. 단계는 생리상태의 동정은 

특히 ‘動’은 태과할 수 없고 또한 ‘極’하는 ‘動極’

은 일종의 엄중한 병리상태로 보았기 때문에 “A 
之훗病亦生罵動, 其動之極也, 故病而死옷.”때)라 하 

27) 朱찮亨 橫 『格致餘論』 『相火論』『月深醫集』, A.f\'.f힘生 
出版社, 1993, p. 38. 

28) 前챔밥 ’ r朱子語짧大全』 卷九十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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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주단계의 이러한 관점은 그의 스승인 許讓

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허겸은 太極이 陰陽을 생한다는 것은 음양이 

태극 자체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 “太

極之中, 本有陰陽‘ 其動者鳥陽, 靜者鳥陰. 生則t具

生, 非可以先後言也”, “一元混때而二氣分뚫, 警獨

-木, 折之寫二, 兩半同形, 何先後之有?”3이라 하여 

陰陽은 太極 속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것이 존재 

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단계는 “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를 “陽

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페로 변화시켜 

‘動靜’ 두 글자를 陽, 陰 뒤에 가하여 『태극도설』 

을 또한 개조시켰다. ‘動靜’은 태극운동의 형식과 

음양의 氣가 탄생하는 본원일 뿐만 아니라, 음양 

의 氣가 운동하는 특정이다. 여기에서 출발하여 

단계는 火가 “主乎動”, “凡動皆屬火”한다는 결론 

을 끄집어냄으로써 相火의 생리병리를 진일보 밝 

혀 이론적인 기초를 다졌다. 載良은 “謂『內經』之

言火, 蓋與太極動而生陽, 五性感動之說有合”32)한 

것이라 하여, 단계는 이것으로 자신의 의학이론을 

천명하였다고 하였다. 

五行은 일종의 물질적인 형태로 이는 음양의 

기가 분화된 결과이며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水日潤下, 火티 

쏘上, 木日曲直, 金日從華, 土티緣橋”33)이라 하여 

“五行之生, 各-其性”엄)이다. 단계는 오히려 “推

火有二. 티君火, A火也. 日相火, 天火也”$)라 하 

여 ‘各-其性’의 범위를 뛰어 념었는데, 「황제내 

경』의 君, 相火를 직접 인용하여 새로운 함의를 

부여하였다. 단계가 밝힌 의학관점은 ‘太極之理’

의 속박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29) 前쩌휩 ; 『格致餘論』 『房中째益論』, p. 42. 
3이 前해書 『讀四뽑黃說,大學』 

31) 前쩌書 , 『格致餘論』 『相火論』, p. 38. 
32) 段進山 - 『醫古文』 『판j찢겼f촬』 A民衛生出版社, 1985, 

p. 72. 
33) 孔安國 • 『尙書』 『j共~~第六』『四gr,뽑刊正編』卷1, 法仁文

H:끼上 198!1. p. 46. 
34) 前펴뿜 ‘ 『格致餘論』 『相火論』, p. 38. 
35) 上왜書 ; 『相火論』, p. 38‘ 

朱:f'H찢 醫學思想의 背景에 관한 鼎究

단계가 양기가 動을 주관한다는 설에 바탕으로 

하여 火의 성질을 논한 것은 주회의 견해를 빌린 

것이다. 주희는 “火質陽而性本陰 ------ 外明而內

暗, 以其根手陰也”%)라 하였는데, 이는 본래 “陰

中有陽,陽中有陰, 陽極生陰, 陰極生陽,所以神化

無罷”윈)한다는 대립, 통일적인 그의 관점을 반영 

한 것이다. 단계는 火의 성질을 언급한 것에 의거 

하여 “火內陰而外陽, 主乎動者也”$)라 하였다 

3. 陰陽의 含意와 有餘不足

단계의 글 속에는 음양의 함의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氣有餘血常不足論』에서 氣血은 陰陽

이고%), 둘째 생식기능과 유관하여 남자는 16세 

에 精이 成하고 여자는 14세에 經이 행하여 “陰

氣始成, 而可與陽氣寫配”40)하며, 『慧뼈論』에서 

“A生十六歲以前, 血氣{具盛------推陰長不足”41)이 

라 하여 陰은 기혈이 아니라 생식기능의 물질적 

인 기초로 인식하였다. 이와 대응하는 ‘陽’에 대 

해서 단계는 그 의의와 정상적인 상태를 밝히지 

않고, 논한 것은 모두 유여한 정욕의 過極과 相

火가 망동하는 異常현상에 속하고 있다. 주희가 

“神知, 陽之寫也 …… 陽主많, 凡發陽宣散者, 皆

陽寫之也”42)라 하였고, 주단계는 劉完素의 ‘五志

皆能化火’의 관점을 결합하여 정신과 정지활동이 

모두 ‘陽動’에 속한다고 보아 ‘凡動皆屬火’한다고 

강조하였다43). 朱빠漢는 정욕이 동하여 君, 相火

의 동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陽’은 특히 끝없는 

정욕 가리키고 性의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말 

한다고 하였다μ). 氣血은 精을 이루고 잉태하는 

기초이면서 원천이고, 기혈을 논한 것은 정혈과 

정욕을 논하기 위해 마련한 길로 전편을 통하여 

36) 前抱書 ; 『太極圖說注』
37) 前해좁 『朱子듭용類大全』, 卷九十八, p. 2511. 
38) 前쩌뽑 rta致餘論』 『相火論』, p. 38. 
39) 上指書 • 『陽有餘P송不足論』, p. 10. 
40) 上챔뽑 ’ 『陽有餘陰不足論』, p. 10. 
41) t招판 ‘ 『.뽕Y;iJ論』, p. 14. 
42) 前招뽑 • 『太極圖說注』
43) 前해뽑 ; 『格致餘論』 『相火論』, pp. 39-40. 
44J J:.m書 ; 『相火論』 p. 39, 야체有餘陰不足論』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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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욕의 경계를 종지로 삼아 여기에서 음양의 함 

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 

따라서 ‘陽有餘陰不足’의 실질은 “A之情欲無進,

此難成易處之陰氣, 若之何而可以供給也?”찌)함에 

있다.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를 논하 

기 위해 단계는 네 가지 방면의 논거를 틀었다. 

첫째 天地日月로 비유하였다. 둘째 陰氣는 ‘難成

易廳’하는 생리적인 특정을 언급하였다. 셋째 끝 

없는 情欲의 일반적인 경향을 논하였다. 넷째 경 

전을 인용한 것으로 『황제내경』의 經답로 자신의 

논점음 증명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둘째와 셋째 두 가지 점이다. 

陰氣가 難成하게 되는 것은 남자는 16세, 여자 

는 14세가 되어야 精이 만들어지고 經이 통하여 

生育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어 “以能成A, 而馬A

父母”461인 데에 있다‘ 易廳는 ‘四十陰氣自半’하여 

남자는 64세, 여자는 49세가 되면 精과 經이 끊겨 

생육 능력이 상실된다. 따라서 “陰氣之成, 止供給

得三十年之視聽言動, E先薦옷.”471라 하였다. 이는 

시간상으로 상대적인 ‘陰不足’이다. 

일반인은 정욕을 추구하는 경향이 과분하여 

평형을 잃은 ‘陽有餘陰不足’을 촉진시킨다. 『色欲

廣』에서 “春彼味者, 狗情總欲, 推恐不及’냉)이라 

하여 양이 태과하면 陰은 거듭 상하여 精血의 생 

리가 지속되기 어렵게 되어 몸을 손상시키는데, 

“血氣幾何? 而不自惜! 我之所生, 짧낌껄*￥§戰”491한다 

고 하였다 이는 ‘量’적인 대비에 따른 ‘陰不足’을 

이해한 것이다 

주단계는 “況中古以下, 風f삼日輸, 資훌日博”SOI 

한 사회적인 용조를 개탄하고 끝없는 정욕의 ‘陽’

과 ‘難成易顧’하는 생식의 물질적인 ‘陰’이 평형을 

이루기가 어려운 수급관계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孫一奎는 태평시대에는 “A多體酒織欲, 精獨火

熾”51)하였고 주단계가 출현함으로써 “創此救時之

45) 上해밥 , 『陽有餘않不足論』, p. 10 
46) 土招밥 ; 『F융有餘陰不足論』, p. 10. 
47) 上폐뽑 ‘ 『陽有餘P응不足論』, p. 10. 
48) 上招뽑 • 『色欲f.{i(』, p. 9. 
49) 上쩌뿔 • 『色欲짧』, p. 10. 

50) 上샘뿜 • 『房中빼益論』, p.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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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52)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단계가 제시한 양 

생이론과 방법론이 현실적인 요구와 사회적인 필 

요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天地日月로 인신의 陰陽氣血의 有餘不足을 설 

명한 이러한 取類比象 방법은 논리학에서 類比라 

한다. 그러나 類比는 필연적이고 정확한 결론을 

제공할 수 없고 그 결과 역시 증명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張介흉도 天地日月에서 ‘陽非有餘’하 

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四庫全書』에서 비 

평하길 두 사람이 취한 비유가 옳지만 “各明-義

而忘、其各執一偏, 其病亦相等也.”잃)라 하여 실질적 

으로 類比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단계 

가 이러한 추리로 얻은 결론은 ‘陰易廳, 陽易動’

이지만 이는 실천을 통한 관찰한 자료로도 증명 

되어야 한다. 天大地小하고 日實月缺하는 것은 

정상적인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類比의 결과가 단 

지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단계는 마찬가 

지의 類比로 “相火흉動, 젝껏熱흘陰”잉)하는 병변을 

설명하거나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古A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단계의 후학인 劉純이 일찍이 “陰

陽虛實之體雖不同, 而升降之用, 所乘之機, ~無降

殺, 則陰之體本虛, 홈用補歲”끊)라는 문제를 제시 

하였다. 

논거를 강화시키기 위해 주단계는 또한 『황제 

내경』의 원문을 인용하여 증명하였지만, 이는 오 

히려 원문의 논증 역량을 감소시켰다. 『太陰陽明

論』의 “陽道實, 陰道虛”%)는 외감은 多實하고 內

傷은 多虛하다는 뜻이고, 『方盛흉論』의 “至陰虛,

天氣總 至陽盛, 地氣不足”571에서 陰陽은 天地之

氣를 가리키는 가설적인 것으로 天地陰陽之氣가 

서로 승강하는 이치를 증명한 것이다. 陰陽의 함 

51) 前쩌밤 『四庫全감}~~Jl ·子gr,. 협;폈꺼』 『염l'J:~f-,論』, p 

371. 
52) 上해밤 『格致餘論』l p. 871. 
53) 上쩌판 , 『샘致餘論』, p. 871. 
54) 前펴밥 『염l'J:餘論』 『相火論~. p. 39. 
55) 짧lj때 • 『醫f쪼1J평』 『엽之可法당問』『옛j純짧김全集』, A. 
民衛生出版社, 1986, p. 15. 

56) 願從i옆 f흉댐!tlin : 『重廣뼈註월帝內찜素間』 卷八 『太댄陽 
明論』, 國立中댐醫藥E자究所出版, 民國49, p. 17. 

57) 上胡書 ; 卷二十四 『方盛혔論』, pp.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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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달라 “觀虛與盛之所在, 非홈之過論”옆)이라는 

결론을 결코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장개빈은 이 

에 관하여 “升演引此盛虛二字, 以證陽常有餘, 陰

常不足, 其說左훗”59)라 비평한 것은 확실히 정곡 

을 찌른 것이다. 단계가 經릅를 인용하여 증명함 

으로써 도리어 사람들에게 시비 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비평을 받게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사 

실 음양으로 인신의 精血과 情欲 관계를 논한 것 

은 독창적인 견해이지만 이전에 이를 말한 고인 

도 없었고 논거를 부회시킨 감이 없지 않다 

4. 陰陽動靜觀과 生理病理

단계가 ‘參以太極之理’하여 ‘火’의 생성 이치와 

성질을 밝힌 목적은 火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 

법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양생론과 화열병 예방 

과 치료의 이론적인 기초를 세우는 데에 있었다. 

단계는 『易傳』의 “吉~廳좀生乎動”%)을 인용 

하여 ‘動’의 이중성을 설명하고6ll, “A有此生, 亦

↑궐子動”62)하여 動이 과하면 “빽熱뚫陰”63)하여 병 

이 된다고 하였다 『相火論』의 주지가 相火의 병 

인병기를 발휘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는 ‘動’의 병 

리적인 의의를 더욱 강조하고, ‘靜’의 작용은 相

火의 생리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있다고 밝 

혔다. 이것이 주단계의 動靜觀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문제이다. 

이른바 ‘動’에 관하여 단계는 정신 및 감정활동 

을 특히 중시하였지 형체의 체력적인 활동에는 

미치지 않았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단계의 

相火는 내에서 생기는 火熱에 속하고 병인은 

『三因方』에서 “內所因堆屬七情交錯, 愛惡相勝

而寫病”64)이라 한 것에서 원용하였다. 둘째, 

58) 前抱활 ; 『格致餘論』 『陽有餘陰不足論』, p. 10 
59) 張介좁 ; 『張IX類햄·服色쫓옮 卷五 『씀有十度앙有陰陽』, 
成輔피上 1982, p. 123‘ 

6이 前胡뿜 ‘ 『周易f형義』 下卷 『짧蘇下f행』, p. 당휩 
61) 前招뽑 ; 『格致餘論』 『房中補益論』, p. 38. 
62) 上抱뽑 • 『相火論』, p. 38. 
63) 上招書 ‘ 『相火論』, p. 39‘ 

64) 陳無擇 ‘ 『三因極→病證方論』 卷A 『內所因論』, A民衛
生出版此 1983, p.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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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子日 神發知옷, 五性感物而萬事出옷”%)한다 

는 ‘太極之理’를 차용하고 발휘시켜 정신과 감 

정활동이 모두 ‘陽動’하는 것에 속하고 ‘極’하 

면 질병을 일으킨다고 보았는데, 이는 또한 유 

완소가 주장한 “五志所傷皆熱也”%)의 학설에 

부합된다. 또한 하나의 심층적인 원인은 ‘動

靜’, ‘性命’, ‘主靜’, ‘誠’ 등의 개념에 있는데, 본 

래 佛家에서 유래한 것으로 원래는 내심의 세 

계를 밝히는데 사용된 것으로 周敎願, 耶羅에 

의해 수용, 운용되었고 그것의 원시 함의가 바 

뀌지 않고 주단계가 病因觀에 적합 시켜 의학 

에 원용하였다. 

나아가 단계는 ‘五性感物’로 정신, 감정활동이 

過極해지는 원인을 해석하였다. “仁義禮智信之性,

郞水火木金土之理”야)라 한 것은 본래 理學家의 선 

험적인 도덕윤리이고 후천적인 ‘感物’이 사람을 선 

악으로 나누고 형형색색의 만사를 탄생시킨다. 단 

계가 “有知之後, 五者之性寫物所感, 不能不動”%)

이라 하여 ‘鳥物所感’을 부각시켜 외계의 자극을 

강조함으로써 스스로 구별하였다. 

주회는 또한 “靈處只是心, 不是性, 性只是理”09)

라 하여 心이 정신활동을 주재한다고 하였고, 단 

계는 이것에 따라 “心, 君火也, 寫物所感則易動,

心動則相火亦動”70)이라 하였다. 따라서 단계는 

‘心’과 ‘寫物所感’의 두 가지 주요한 부분을 붙잡고 

양생관을 정럽하였는데, 그 요점은 곧 ‘靜’이다. 

단계는 또한 『太極圖說』에서 “聖A定之以中lE

仁義而主靜”이라 한 것과, 朱熹가 “必使道心常寫

-身之主而A心每聽命馬”711이라 한 것을 인용하 

여 “無欲而靜”하고, “心不選予外物”하고, “不寫情

感所累”하면 五志之火의 動함이 모두 ‘中節’하여 

정상적인 생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65) 前招판 • 『格致餘論』 『相火論』, p. 38. 
66) 劉完素 • 『素問玄機原病式』 r熟類,悲』, 江蘇f판션技術出 

版『土 198.5, p. Zl. 
67) 前招書 ; 『住理情義』 『太極圖說j王』, p. 7. 
68) 前?딩書 ; 『格致餘論』 『相火論』, p. 39. 
69) 前招뽑 • 『性理精「義』 『太極圖說注』, p. 7. 
70) 前챔합 , 『格:l'.Z餘論』 『陽有餘陰不足論』, p‘ 11. 
71) 前招빨 ; 『朱子大全』 『中庸흉句rf』 卷七十六,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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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子通書』에서 道를 해석하길 “中也者, 和也, 中

節也, 天下之達道也, 聖A之事也”η)라 하였고, 주 

희는 “謂之正, 則是非端得分明, 乃智之實也”73)라 

하여 욕심이 없이 고요하고 맑은 마음과 안정된 

뜻을 유지하는 관건이 中lE仁義의 도박수양에 있 

음을 알 수 있다 주희는 또한 “靜者, 性之所以立

也”, “故A雖不能不動, 而立A極者必主乎靜, 唯主

乎靜則其著乎動無不中節而不失其本然之靜옷”74)라 

하였는데, 즉 理智의 靜과 道德의 靜은 性의 本

을 세우고 감정의 행위가 中節하는 전제가 된다 

는 뜻이다. 단계는 그 뜻을 깊이 깨닫고 醫理를 

증명하는데 원용하였다. 「房中補益論』에서 “備者

立敎, 日正心,收心,養心,皆所以防此火之動子흉 

也 醫者立敎, B·I폼淡虛無, 精神內守, 亦所以退此

火之動予흉也.”75)라 하였다. 주단계는 醫擺의 ‘理’

가 일치하여 主靜의 실질적인 의의는 理智로 감 

정을 조절하는 데에 있고 이를 함양하여 心君의 

情志、之火가 망동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생 

리상태를 유지한다고 보았다. 

주회의 道心, A心은 실은 天理, A欲으로 주단 

계는 ‘存天理, 滅A欲’하는 理學의 宗답와 ‘護身節

欲’하는 의학적인 관점을 서로 결합하여 독특한 양 

생관을 형성하였다. 예를 들어 주희의 학생이 “餘

食之間, 執寫天理, 흥k寫A欲?”76)이냐고 묻자 朱熹

는 “餘食者, 天理也. 要求美味, A欲也”라 대답하였 

다. 단계는 이러한 관점을 『짧淡論』에 끌어드려 음 

식물은 “天之所願者, 若뤘寂菜果, 自然때和之味, 有

食A補陰之功”η), “A之所寫者, 皆콸、앓調和偏멜之 

味, 有致돗tit命之毒”78)이라 하였다. 따라서 “安予

때和之味者, 心之收, 火之降也. 以偏멜之味寫安者, 

欲之織, 火之勝也’깨라 하였다. 단계 자신이 몸소 

72) 周뤘따 ’ 『周子通뽑』 『師第七』『四흠「i備要·子슴「i』, 쩌160 
Ill!-, 上海띠華書局, 1936 

73) 前껴판 ’ 『뾰理*좁養』 『太極圖isti王』, p‘ 8. 
74) 前해품 ‘ 『朱子太全』 『太댄說』 卷六十七, p. 16‘ 

75) 前뾰뽑 - 『格致餘論』 『房中뼈益論』, p. 42. 
76) 朱偉常 『中醫빠닮JI班論文選』 『試論哲펀對끼I間, m찢學 
說的慘透和影響』, 土따中醫걷잡院, 1980. 

77) 前샘뿜 ; 『格3','x:餘論』 『fr]淡論』, p. 40. 
78) J:.Hl뽑; 『짧淡論』, p. 40. 
79) 上챔書 『짧淡論』,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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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설천하였는데, 宋灌이 그에 대해 “居室캘觸, 敎

尙險樓. 服細唯大布寬衣, 僅取蘇體, 發養映飯, 安之

如八珍 ------ 其淸修苦節, 能鳥A之所不能鳥, 而子

世上所뺨者, 淡然無所뽑.”에)라 칭찬하고 그가 鋼常

治化를 자신에게 요구한 것을 표창하였다. 단계 자 

신도 “年適七十롯, 盡ti~盤휩양”81)하였지만 오히려 

“神않而色澤”잉)하였는데, 이는 醫偶가 일치하는 

‘理’를 자신에게 요구하여 양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 

다. 

5. 情欲傷陰의 理致와 養生

단계는 생식물질인 ‘陰’이 )ff賢의 제어를 받야 

“主閒藏者賢也, 司i61Ef世者)ff也”잃)라 하였고, 두 장 

의 직책이 또한 분담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관건 

이 되는 것은 相火라고 보았다. “相火靜而藏則屬

賢, 動而發則屬/1f也”라 하여 相火가 安居하고 守

位專命하면 賢이 閔藏을 주관하고 陰이 保養될 

수 있으며, 相火가 浮動하여 )ff賢을 끌어내리면 

府이 i61Ei世을 맡아서 음정이 손상된다. 따라서 相

火는 음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관건이 된다. 

그러나 相火는 “其系上屬千心”없)하여 심의 제 

어와 지휘를 받는다 心이 외계사물(특히 女色을 

가리킨다)에 감촉되면 ‘易動’하여 정욕이 싹트고 

상화를 촉발시켜 음정이 손상된다. 단계는 사람들 

이 그의 고심을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되어 한 걸 

음 나아가 설명하길 “相火였然而起, 雖不交會, 亦

暗流而없i世옷.”%)라 하여 욕망이 동하는 것을 강 

조하였는데, 설사 성행위가 없더라도 음정을 손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간단한 도 

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寫物所感 -그 

心---→心動----→相火動 --­

-→精走---→陰傷

8이 宋lfi(: 『宋탤士全集』 『故m찢先生朱公石죠힘』,『四슴]「J훤 
刊正編』흉71, 法仁文化社, 191l9. 

81) 前챔밥 ; 『t~l&餘論』 『잦Iii~論』, p. 40. 
82) 上펴書 ; 『옮淡論』, p. 40. 
8~) 上抱뿜 ; 『p)J;有餘陰不足論』, p. 11. 
84) t胡뽑 ; 『陽有餘1잖不足論』, p. 11. 
85) 上7시판 ; 『陽有餘陰不足論』,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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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식에서 ‘心動’에서 ‘陰傷’에 이르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이기 때문에 단계는 병을 일으키는 

고리를 단절시키는 두 가지 요인에 착안하여 “心

不홍動”, “不見所欲”을 주장하게 되었는데, 중심 

이 되는 것이 ‘心’이고 요점은 ‘靜’에 있다. 

心이 망동되지 않는 것은 주로 도덕수양의 문 

제이다. “聖A只是敎A收心, 養心, 其탑深용”%)라 

하였고, r相火論』에서 또한 程子, 朱子의 말인 “A 
心聽命子道心”잉)을 자주 인용하여 이지적으로 감 

정을 제어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뜻을 맑게 하 

여 함부로 헛된 생각으로 심을 통하게 하여 상화 

를 불러일으키게 하지 말 것을 경계하였다. 『房中

補益論』에서는 한 걸음 나아가 醫偶가 收心, 正心,

댐淡虛無하는 공통적인 목적은 모두 心의 君火가 

동하여 相火를 동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靜’과 ‘心’은 단계가 근 

신하고 절욕하는 양생관과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 

을 없애는 理學의 종지를 서로 결합시키는 교차점 

이 되어, 修身하고 養性하는 偏理에 힘쓰는 것이 

모두 화를 억제하고 정을 보전하는 의학의 목적에 

중점을두었다. 

老子에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이라 한 것 

을 단계가 인용하여 心은 外物에 의해 동하는 것 

을 피하고 정욕을 촉발시키는 외래 요인을 없앤 

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夫以溫柔主盛於體, 聲륨 

之盛於耳, 頻色之盛於目, 聲香之盛於賣, 誰是鐵漢,

心不鳥之動也?”%)라 하여 여색의 유혹을 피하기 

위해 “出居子外”하거나 “暫遠雅幕”해야 한다.9())고 

하였다. 

따라서 단계는 마음을 거두고 색을 멀리하는 양 

생의 조처가 예방적인 차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에게 ‘非分之事’를 하지 말고 또한 ‘非非之想’을 하 

지 말 것을 간콕허 타일렀다. 모든 양생관은 ‘心’을 

둘러싸고 있고 ‘靜’을 부각시킨 것으로 송대 이학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存天

86) 上招뽑 ; 『陽有餘陰不足論』, p. 10. 
87) 上해밥 , 『相火論』, p. 39‘ 

88) 前해書 ; 『老子註譯及5쉬》』 三휠, p. 71. 
89) 前招홉 • 『格:l'J:餘論』 『陽有餘陰不足論』, p. 11. 
90) 上해書 『陽有餘않不足論』,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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理, 滅A欲’의 관접에서 출발하여 坤道成女하고 乾

道成男하여 남녀가 배합하는 것이 결국 또한 天理

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必近三

十, 二十而後據聚”9ll, “成之以禮, 接之以時”없)할 것 

을 주장하고 ‘譯四虛’를 제시하였다 

이른바 ‘譯四虛’는 『靈樞·歲露』에서 “乘年之흉, 

逢月之空, 失時之和, 因寫뼈風所傷, 是鳥三虛”라 

한 설에 바탕을 두고, 또한 孫思銀의 『千金方·房

中補益論」에서 유관한 주장을 직접 수용하였다. 

첫째 ‘年之虛’로 여름과 겨울인 4, 5, 6, 10, 11월은 

火土가 왕성하거나 화기가 숨어 있어 金水의 織

을 보호하기 위해 “此五↑月出居子外”93)할 경우 

반드시 혼자 기숙하고 담백한 음식을 먹어 정을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 둘째 ‘月之虛’로 『황제내 

경』에서 혈기의 허실이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따라 변한다는 설을 받들어 반드시 上뾰前, 下뾰 

後, 月風이 공허한 때를 삼가 한다입). 셋째 ‘日之

虛’로 즉 기후가 톨변하고 정서가 요동칠 때이 

다95)_ 또한 주단계는 ‘病思之虛’로 병이 불러나기 

시작하고 %홉廣가 바로 발작할 경우에는 곧 삼가 

하여 범해서는 안되며%), ‘善鐘生者’는 年之虛한 

시기에 出行하였을 경우 “원{直-月之虛, 亦宜暫

遠雄幕, 各범珍重, 保全天和, 期無負敬身之敎”%)해 

야 함을 주장하였다. ‘日之虛’, ‘病愚之虛’에 대해 

서 그는 밝히지 않지만 그 뜻은 말을 하지 않아 

도추측할수 있다. 

단계의 양생론이 독특하고 고명한 점은 그가 

相火라는 중간 고리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정욕이 

음을 상하게 한다는 기리에 따르고, 이학의 개인 

적인 수양과 봉건 도덕설교를 서로 결합시켜 또 

다른 선명한 특색올 형성한 데에 있다. 이는 단 

계 이전 사람들이 단지 경계하고 전범을 세워 어 

떻게 할 것을 가르쳤지 그렇게 되는 까달을 말하 

91) 上招합 『陽有餘陰不足論』, p. 10. 
92) 上胡뿜 ; 『色했짧』, p. 9. 
93) 上招書 ; 『陽有餘陰不足論』, p. 11. 
94) 上해뽑 • 『陽有餘陰不足論』, pp. 10-11. 
95) 上招판 ; 『陽有餘陰不足論』, p. 11. 
96) 上해書 • 『陽有餘陰不足論』, p. 11. 
97) 上꽤합 • 『p~有ti:P효不足論』,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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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것에 비해 더욱 깊이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이 밖에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양생론의 적용 

대상이 단지 남자라는 점이다. 상화가 음을 상하 

는 이치는 물론이고 또한 收心養性하고 敢神허많精 

하는 방법이 모두 남자를 겨냥하여 입론하였다. 

그는“女法水,男法火,水能制火.-樂於與,-樂 

於取, 此自然之理也”%)라고 보았으나, 남자가 색 

욕을 탐하면 폐가 망신하지만 여자는 聞門의 엄 

숙함과 가정의 화합을 깨트리는 것에 불과하여 

결과가 다르다.99)고 하였다. 

6. 後世의 評論

f H쫓의 이 이론이 나오자 의학계에서 상당히 
중시되었으나 후인의 견해와 각자의 이해에 따라 

인식이 달랐다.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養生論으로 氣血陰陽의 有餘不足이 생리 

현상에 속한다고 보았고, 하나는 病因病機論으로 

陰陽의 有餘不足이 병리적인 상황에서의 기본적 

인 이치로 보아 단계 ‘滋陰論’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었다. 

1) 양생론으로 본 평론 

載良의 『판演였傳』은 최초로 단계의 학술에 

대해 평론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陽有餘陰不足論’을 두 가지 문제로 귀납시켰다. 

첫째는 氣는 항상 유여하고 血은 항상 부족하다 

는 것이고, 둘째는 “今欲順陰陽之理而寫構養之法,

如之何則可?”l에)이다. 하나는 ‘陰陽之理’를 논하고 

하나는 ‘構養之法’을 논한 것으로 전자는 후자의 

전제이고, 후자는 전자를 논리적으로 부합시킨 

결과이다. 평론은 간략하지만 단계가 주장한 양 

생의 진면목을 載民가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明代 李樞의 『醫學入門』 첫 권인 『保養門』에 『

98) 上꾀양 ‘ 『房中뼈益論』, p. 43. 
99) 上해판 ; 『色했歲』, p‘ 10. 

100) 주싸 著 安秉댐譯 『國譯編註醫學入門』 卷→ 『保養』,
월文社, 1978, p. J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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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古天률論」, 판漢의 『짧淡論』, 「陰有餘陽不足論』

(증보한 내용은 「陰火論』이라 제목을 바꾸었다), 

자찬한 保養論을 수록하였다. 문장 앞 小序에서 

“錄『天훌論」子前者, 保養之源也‘ 錄『옮淡』, 『陰火

論』予中者, 保養不過節食與色而e. 更馬說千後者,

짧뛰3뽕正法댐之貞也”JO!)라 하였다. 李民는 “火不

흉動, 動出予心, 靜之一字, 其心中之水乎”, “神靜則

心火自降, 欲斷則賢水自升”, “主手理則A欲消亡而

心神靜, 不求靜而自靜” 등이라 하였는데, 이는 단 

계의 깊은 뜻을 체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i王機의 『石山醫案』 첫머리에서 요지를 밝혀 

말하길 “升漢論陽有餘陰不足, 乃握理論A之專願

也.”102)라 하였고, 그 목적은 “無非쩨A保守陰氣, 

不可흉揚쯤也”, “此판漢所以立論華子後也, 非論治

陰陽之病也”103)이다. j王民의 이러한 시각은 양생 

에 대해 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i王&의 의학사상은 氣血을 중시하여 기혈논치 

의 특정응 나타내었기 때문에 논지를 전환시켜 

“若遇有病氣虛則補氣, 血虛則補血’'104)이라 하고 

이어서 氣陽, 血陰과 衛陽, 營陰으로 분류하여 ‘陽

有餘陰不足’을 氣血論治 속에 납입시켰다 그가 이 

러한 모순된 태도를 취한 연유를 살펴보면 주로 

음양의 함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혈로 음 

양을 삼았기 때문이다. 그는 단계가 논한 훌願가 

곧 ‘氣有餘血不足’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음이 부 

족한 모든 예는 여자의 經來와 經斷에서 취하고 

男子의 精通과 精總을 배제시켰다. 傷陰의 예는 「

황제내경』의 五勞所傷을 취하여 음기를 지키는 

것이 補血, 養血이라고 오인하였는데, 그는 기혈을 

중심에 두고 음양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양생론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陽氣를 조화하여 보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陽有餘說과 마찬가지로 모순 

되어 애써 변죽만 울렸다. 任民가 단계의 원래 뜻 

을 진정으로 이해하였다면 단정적으로 자기의 견 

해를 나타내어야지 이와 같이 에두를 필요가 전혀 

101) 上해랍 ; 『保養』, p. 162. 
102) {王機 ; 『石山醫꿇』 『쓸衛論』『i王石山뽑웰全뿜』, 'P댐다l 

뿔藥出版社, 1999, p. 6.5. 
103) 上쩌펌 ; 『營찮i論』, p. 6.5. 
104) 上챔홈 , 『씁偉i論』,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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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2) 病機論으로 본 평론 

王輪의 견해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그는 “A之

-身, 陰常不足, 陽常有餘, 況節欲者少, 過欲者多.

精血많鷹, 相火必H王, 火B£則陰愈消, 而勞標, 隊願,

n옵血, II±血等뾰作옷.”l떠)라 하여 단계가 “相火홍 

動, 前熱置陰”106)라 한 것을 변화시켜 “精血없薦, 

相火必H王’'107)이라 함으로써 원인을 결과로 바꾸 

어 “陽有餘陰不足論”이 마침내 일변하여 病因病

機論이 되었다. 나아가 王輪은 또한 “故宜常補其

陰,使陰與陽齊, 則水能制火, 而水升火降,斯無病

롯. 故升演先生發明補陰之說, 謂專補左R賢水也

."108)라 하여 후세 이른바 단계가 발명하였다고 

하는 ‘陰虛火묘’의 학설이 곧 여기에서 시작하였 

다. 그러나 “精血많騎, 相火必묘”은 ‘陽有餘陰不足

論’에 있는 것이 아니며 王民가 체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단계의 원래 뜻은 아니다. 

張介흉은 단계의 ‘陽有餘陰不足論’에 대해 강 

경한 반대의 태도를 견지하여 『景몸全書·傳忠錄』 

에 전문적으로 논한 r辦꺼漢』9조가 있고109) 또한 

『陽不足再辦』 110) 이 있으며 미진한 뜻은 또한 『質

疑錄』의 『論陽常有餘』 llU, 『論氣有餘郞是火』 112)

등의 편장에서 언급하였다. 반복적으로 논한 요 

점은 단지 하나로 ‘陽非有餘而훌陰不足’이다113), 

그러나 장개빈의 논증방법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 

다. 그는 단지 월陽之氣의 중요한 의의를 거듭 

강조하여 단계의 이론이 부당함을 비평하였는데, 

“陽道實, 陰道虛” 등을 인용한 것은 경지에 부합 

105) 王倫 ; 『明털짧著』 『뼈陰力펴옮』, 江蘇사學技i1떠出版社, 
1981, p. 17. 

106) 前샘뽑 ‘ 『格fJ:餘論』 『相火論』, p. 39. 
107) 뼈歸 • 『明짧體』 『뼈P응::tr.論』, p. 17. 
108) 上해홈 ‘ 『fill[,순::tr.鋼』, p. 17. 
109) 張介줬 ; 『景품全뽑』 『f띤忠앓·챔m찢共九條』 『댔景폼醫 
핑全書』, 中댐中챔藥出!없社, 1999, pp. 913• 917. 

llO) 上招뽑 ‘ 『陽不足再깎』, pp. 904 9:X:i. 
lll) 댔介흉 • 『質疑댔』 『論陽常有餘』『服景ff;醫學全뽑』, 中
댐中뽑짧出版社, 19.:써, p. l없5. 

ll2) 上招밤 • 『論氣有餘~D是火』, p, l없5 

113) 李浚川 編 , 『뽑易원思、想、』, 法仁文化社, 2[%, p. 245, 
pp. 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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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天地日月의 類比가 다른 결론을 내렸 

고, 특히 知母, 黃相으로 鴻火補陰하는 방법을 강 

렬하게 반대한 것은 단계가 논한 ‘陰’, ‘陽’의 함의 

를 분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개념을 바 

꾼’ 논리의 착오로 장씨의 논지가 파녁을 정확하 

게 겨냥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장경악과 그의 

저작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滋陰降火하는 ‘陽有餘

陰不足論’의 병인병기론의 관점이 광범하게 전파 

되기 시작하였다. 

표機의 再傳 제자인 孫、-奎는 한쪽으로 치우 

치지 않는 태도로 두 가지 관점의 모순을 조화시 

켰는데, “蓋以A當承平, 體酒織欲, 以獨其精, 精觸

則火熾, 復以剛簡j認寫溫補, 故不雄鍾血益內熱骨立

而體, 與燈홉觸而復加注者何異? 此陽有餘陰不足

之論所由著也”114)라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욕망을 쫓아 정을 고갈시키지 못하게 경계하는 

것이 이를 쓴 목적으로 손씨는 단계 양생론의 성 

질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精觸則火熾”라 

하여 원론에서 “火動而精走”라 한 것을 전도시켜 

원인이 거꾸로 결과가 되어 王輪의 병기론을 찬 

동하였다 그러나 또한 滋陰降火論을 내세워 苦

寒淸降之簡j를 남용하는 오류를 비평하였다. “後

學不察, 械守其說, -遇虛·法, 開手像以滋陰降火寫

齊ti, 及末期, 후聲P亞뺀鴻以死, 則日fH쫓之論具在. 

不知此不善學판演之罪, 而子}광t찢何尤?’’ 

다. 치우치지 않은 온당한 견해에는 병기론을 찬 

동하는 태도가 숨어 있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其說謂陽易動, 陰易

騎, 獨重滋陰降火, 創寫‘陽常有餘, 陰常不足’之論.

張介흉等攻之不遺餘力.然震亨意王補益,故詳詩以 

餘食, 色欲鳥歲. 所立補陰諸九, 亦多奇效”116)라 논 

평하였다. ‘陽有餘陰不足論’은 마침내 滋陰降火를 

중시하고 補陰시키는 여러 약을 만드는 이론적인 

근거가 되었다. 提要로 볼 수 있는 이 논점은 모 

든 것을 논증하였고 또한 “詩詳以餘食, 色欲寫歲”

114) %-圭 『醫답짧餘』 「張앓1李朱펌六名師1j、{형』 『孫→圭
짧學全펌』, 中댐中醫藥出版피上 1땐, p, 684. 

115) 上꽤발 『張劉j주朱f몹六名師1j、f챙」, p. 684. 
116) 前抱書 『四庫全書網目·子部·醫家類,格뒀餘論』, p.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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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생관과 孫-奎가 “創此救時之說”하였다는 ‘動靜’ 두 글자를 각기 陽, 陰 뒤에 가함으로써, 

저작 동기와 朱, 張의 논쟁에 대해 치우치지 않 ‘動靜’은 태극운동의 형식과 음양의 氣가 탄생하는 

은 공평한 태도를 견지하여 마침내 ‘陽有餘陰不 來源일 뿐만 아니라 음양의 氣가 운동하는 특정으 

足論”의 病因病機說이 정론으로 되었다. 로 인식하였다. 

III ‘ 結 論 3. 음양의 함의에 있어서 주단계는 “氣常有餘血常不

논자는 이상과 같은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金

元四大家 가운데 -家인 주단계의 음양론에 관하 

여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朱R漢는 걸출한 의학가이며 理學의 신봉자로서 

이학과 의학을 澤然-體로 융합한 이론 체계를 수 

립하였는데, 그는 유학적 토대인 위에 ‘格物致知’의 

의학적 이론을 사유함에 있어 ‘心知’를 추진하고 

자신의 ‘認知’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을 중시하였다. 

때문에 주단계는 임상적 설천을 더욱 중시하여 구 

체적인 ‘物’에서 규율을 찾아 ‘知’와 ‘道’를 직접 느 

끼는 보다 엄격한 이론적인 태도를 갖추었다. 

2. 朱熹는 周敎願、의 『太極圖說』을 개조하여 ‘太極理

也’라는 새로운 명제를 제출하고 ‘理’를 宇寅의 본 

체이고 궁극적인 본원으로 삼아 ‘理’를 철학체계에 

서 최고의 범주로 보아 자신의 모든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에 관하여 주단계는 또 다시 ‘太極

之理’를 개변시켜 의학적 이치를 밝혔는데, 구체적 

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주단계는 우주운동의 근원을 『太極圖說』의 

“無極而太極”, “無形而有理”를 부인하여 ‘無極’을 

버리고 ‘太極’을 취함으로써, “太極動而生陽, 靜而

生陰,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 … 
라 인식하였다. 

둘째, 『太極圖說』의 “動極而靜”, “靜極復動”의 개념 

인 태극운동의 순환구조론을 주단계는 동정이 병 

존하고 또한 한도가 있는 국면으로 인식하여, 생 

리상태의 통정은 특히 ‘動’은 태과할 수 없는 단계 

이며 , ‘動極’은 일종의 병려상태로 인식하였다. 

셋째. 『太極圖說』의 “陽變陰合而生水火木金土”를 

“陽動而變, 陰靜而合, 而生水火木金土”로 변화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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足”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언급된 氣血은 陰陽을 

의미하여, 또한 ‘생식기능’과 유관하다고 하였다 

즉 ‘陰’은 기혈이 아니라 생식기능의 물질적인 기 

초이며, ‘陽’에 관하여 유여한 정욕의 過極과 相火

가 망동하는 이상현상으로 인식하므로 유완소의 

“五志皆能化火”의 관점을 결합하여 정신과 감정이 

모두 ‘陽動’에 속한다고 보아 ‘R動皆屬火’를 강조 

하였다. 

陽有餘F칩;足의 실질에 관하여 주단계는 “A之情

欲無灌, 此難成易騎之陰氣若之何而可以供給也”이 

라 인식하여, 음양의 평형을 이루지 못하는 관계 

를 첫째 天地日R로 비유, 둘째 陰氣難成易騎의 

생리적인 특정을 언급, 셋째 끝없는 情欲의 일반 

적인 경향, 넷째 『黃帝內*휩의 經릅로 자신의 논 

점을 열거하였다. 

4‘ 陰陽動靜觀에 았어 주단계는 “A有此生, 亦펀予 

動”이라 하여, 動의 주체를 ‘相火’로 인식하여 과 

향하면 “前熱률陰”하는 병리적인 상태가 되며 ‘靜’

의 작용은 相火의 생리적인 상태를 유지함에 있다 

고 주장하였다. 다만 여기서 말한 ‘動’의 개념을 

주단계는 정신과 감정 활동을 중시하고 형체의 체 

력활동의 영역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나아가 ‘五

性感物’로 정신, 감정이 過極해지는 원인을 해석하 

였다. 

5. 情欲傷陰의 이치와 양생에 있어, 주단계는 생식 

물질인 ‘陰’이 府賢의 제어를 받으며, 관건이 되는 

것은 ‘相火’라고 보았다 또한 相火는 섬의 제어와 

지휘를 받게되는데, 心이 외계사물에 감촉되면 ‘易

動’하여 정욕이 싹트고 상화를 촉발시켜 음정 손 

상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단계는 ‘心動’으로 

‘陰傷’하여 질병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단절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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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f;주흉動”, “不見所欲”을 주장하게 되었는 

데, 중심이 되는 것이 ‘心’이고 요점은 ‘靜’에 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양생관은 “Jvli廳命手道

心”을 통하여 이지적으로 감정을 제어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뜻을 밝게 하여 함부로 헛된 생각으 

로 심을 동하게 하여 상화를 불러일으키게 하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다만 양생론의 적용 대상이 

단지 남성을 위주로 언급한 부분은 맹점이라 지적 

할수있다. 

6. 후세의 평론을 대체로 두 가지 견해로 살펴볼 수 

가 있는데, 첫째는 養生論으로 氣血陰陽의 有餘不

足이 생리현상에 속한다고 보았고, 둘째는 病因病

機論으로 陰陽의 有餘不足이 병리적인 상황에서의 

기본적인 이지로 보아 주단계 滋陰論의 이론적인 

기초가되었다. 

첫째. 養生論으로 본 평론에 있어, 數良은 최초로 

단계의 학술에 대하여 “順陰陽之理”하여 “播養之

法”을 논하였고, 李빠은 “火不흉動, 動出子心, 靜

之-字, 其心中之水乎” 등의 논술을 통하여 升演

養生論의 의미를 부각시켰으며, ffi機는 역시 “無

非빼A保守陰氣, 不可흉揚짧也”이라 하여 양생의 

목적을강조하였다. 

둘째. 病機論으로 본 평론에 있어 王輪은 升漢의 

“相火흉動, 뺀熱옳陰”을 “精血많薦, 相火必B.I”이라 

해석함으로써 “陽有餘陰不足論”이 病因病機論으로 

인식되어 ‘陰虛火B.I’의 이론이 출발하게 되었다. 

張介實은 『景몸全書』의 『傳忠錄』과 『質疑錄』에서 

단계의 ‘陽有餘陰不足論’에 관하여 반대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파하였는데, 논변한 그의 요점은 ‘陽非

有餘而월陰不足論’이다. 그는 단지 훌陽之氣의 중 

요한 의의를 강조하여 주단계의 입론이 부당함을 

비평하였지만 임상에 있어 률陰之氣를 중시하여 

滋陰降火, 滋水휩精의 치법을 제시하여 후대에 ‘張

熟地’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命門의 새로운 해 

석을 통하여 후세에 온보학파의 이론적인 체계를 

마련하였다. 

孫-奎는 단계의 양생론의 개념을 이해하여 사람 

들에게 “體酒織欲, 以觸其精, 精觸則火熾”한다고 

朱ft漢 醫學思想의 背景에 관한 昭究

하였고, 또한 “火動而精走”의 개념으로 滋陰降火

論을 삼아 苦寒淸降之齊j를 남용하는 오류를 비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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